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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university employment support through 

analysis of employment success factors for young college graduates and comparison of determining 

factors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For this purpose, the factors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statistical packag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2019 ‘College Graduate 

Occupational Movement Path Survey’ data provid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s 

a result of the study, amo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graduates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age, parental assets, and language training experience were (+) factors for 

employment success, and in terms of college characteristics, 2-3 year college graduates were more 

likely to succeed in employment than 4-year college graduates or education college graduates. In 

addition, amo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graduates from non-metropolitan areas, age and 

parental assets were (+) factors in employment success, and 2-3 year college graduates were more 

likely to succeed in employment than 4-year college graduates. 

▸Key words: Youth Unemployment, Employment Guidance Program, Job Success, Career Exploration, 

University Graduate Employment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대학 졸업자 취업 성공 요인 분석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결정 요인 비교

를 통해 대학의 취업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19

년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SPSS 25.0 통계패키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으로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수도권 대졸자는 개인 특성 중 연령, 부모 자산, 어학연수 

경험이 취업 성공(+) 요인이었고, 대학 특성은 2~3년제 대졸자가 4년제나 교육대 대졸자보다 취업 

성공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수도권 대졸자는 개인 특성 중 연령, 부모 자산이 취업 성공

(+) 요인이었고, 2~3년제 대졸자가 4년제 대졸자보다 취업 성공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청년실업, 취업프로그램, 취업 성공, 진로 탐색, 대졸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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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 요소이다. 따라서 대학은 신입생 모집과 중도 

탈락률 관리, 취업률 관리를 대학 생존을 위한 필수 관리 

요소로 삼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입시, 학생 관리, 

취업은 대학의 성공적 운영의 지표이다. 이들 개별지표는 

대학 교육의 최종 성과라 할 수 있는 진로 확정과 취업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입시 경향은 전문직, 취업 성

공이 높은 학과, 서울·수도권, 이공계열에 쏠림현상이 강

하고 이로 인한 지방대의 위기, 학문 다양성의 위기 상황

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의 기본역량평가 등 각종 

성과지표 중에 빠짐없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학생취업률에 

대해 대학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2021년 대학 진학률 73.7% 대비 청년 실업률 

7.8%, 취업률 44.2%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1]. 물론 

선행연구의 지적처럼 청년 대학 졸업자의 실업과 미진한 

취업률이 경기 성장 둔화, 임금의 경직성, 산업변화에 따

른 일자리 감소 등에 있다고 하지만, 노동시장 정보제공의 

부족, 고용지원 서비스 부족[2]과 같은 문제는 대학의 책임

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학은 비교과 활동을 통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취업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진로 탐

색, 진로상담, 멘토링 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

들이 취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취업 준비 활동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의 지원이 취업 

성공에 어떤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실제적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일부 연

구에서 취업 준비 노력[3], 취업 준비 행동[4]을 살펴보고 

있으나 이들은 취업과 관련한 진로 탐색 과정과 그에 따른 

학교의 노력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더불어 연구 단위와 

대상이 특정 대학, 특정 계열, 일부 지역[5]에 머무르는 등 

포괄적 적용을 위한 정보로는 부족한 한계가 있다. 대학입

시의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되고, 우수한 지역인재가 수도

권으로 유출되어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지역 청년의 취업 성공 요인과 수도권 청년의 취업 성공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청년 대학 졸업자의 취업 성공 요인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하고 이에 따른 취업 지원 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한다.

II. Literatural Review

대학 졸업자의 취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학 졸업자 취

업 성공 요인을 개인적 특성, 대학 특성, 취업 준비 활동, 

진로·취업 준비 비교과 활동으로 설명한다. 개인적 특성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 성공률이 높고, 학력, 직업훈련 

경험이 있을 때 취업 성공률이 높다고 조사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자산과 소득과 같은 가족 배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천안지역 소재 대학생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남성, 학점, 공인 어학성적, 자격증, 취업 상담 

등이 취업 성공의 긍정적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3]. 

지역적 특성에 따른 취업 성공률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동남권 대졸자를 비교하여 수도권에 비교해 동

남권 대졸자의 취업률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

서 동남권 대졸자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요인은 남성, 

학점 높고,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으며 4년제 국공립대

학 졸업자라고 설명한다[4]. 

대학 청년 졸업자의 진로탐색, 취업준비와 취업성공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도 취업 결정 요인이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7,8,9]. 이 연구에서는 대

학생의 진로탐색 활동, 취업준비 활동, 개인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취업 성공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

적 배경으로 나이가 많고, 부모의 소득, 부모의 자산이 정

적 영향을 미쳤다. 진로탐색 활동에 있어서 직장 체험, 면

접과 이력서 작성 방법 훈련이 정적 영향을 미쳤고, 취업 

준비 활동에서는 SSAT 준비, 봉사활동 참여, 공모전 참

여, 대외활동 참여,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훈련 등이 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인적성 검사, 취업전 구직활동 참

여, NCS 시험 준비. 외모 관리 등은 오히려 취업 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7]. 유사한 연구

로 개인적 배경과 취업준비 활동이 취업 성공에 어떻게 연

결되는지 분석한 연구에서도 학력, 가족의 수입, 직업훈련 

참여가 정적 영향을 미쳤다[8]. 이 연구에서 고학력자의 경

우 가족의 수입이 낮았을 때 취업 성공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연구자는 가족의 수입에 대한 욕구 미충족이 동

기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 중 희망 직종에 따른 취업 성공 요인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9]. 외국계 기업 취업 희망자

는 어학 능력과 어학연수, 기업 요구에 맞는 교과목 이수

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공기업 취업 희망자의 취

업 성공에는 직업훈련, 학점, 자격증이 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 대학 졸업

자 취업 성공 요인은 개인적 요인, 취업 준비 활동,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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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rtment N %

gender
male 8,000 50.7

female 7,777 49.3

credits

M=3.57

(S.D=.432)

no response 453 2.9

2.5 less than 284 11.9

2.5 ~ 3.0 less than 1,801 29.9

3.0 ~ 3.5 less than 4,725 42.0

3.5 ~ 4.0 less than 6,630 11.9

4.0 More than 1,884 11.9

age

no response 285 1.8

25 years old less than 8,191 51.9

25 years old ~ 30 years 

old less than
7,100 45.0

30 years More than 201 1.3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don't know/no response 1,101 7.0

no education 34 0.2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320 2.0

middle School graduation 553 3.5

high school graduation 5,455 34.6

2-3 year college graduation 1,394 8.8

4-year university

graduation
5,626 35.7

graduate school 1,294 8.2

Table 2. Analysi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perso

nal 

trait

1. gender (male=0, female=1)

Exper

ience

of

job 

prepa

ration 

activit

ies

(No=0, 

Yes=1)

20. Job search experience 

before graduation

2. age (continuous type)
21. NCS exam

preparation experience

3. credits (continuous type)
22. SSAT test

preparation experience

4. language training

experience (N=0, Y=1)

23. Foreign language 

qualification preparation 

experience

5.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continuous type)

24. Volunteer 

experience

6.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continuous type)

25. Competition 

participation

experience

7. parent's income

(continuous type)

26. General certification 

preparation experience

8. parent's assets

(continuous type)

27.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external activities

9. major field
28. appearance care 

experience

unive

rsity

trait

10. college type

(2-3 years = 1, 

4 years = 2,

University of Education = 3)

29. Resume and

interview training

experience

11. National·Public

University, Private University

(N a t i o n al / Pub l ic = 0 , 

Private=1)

30. Mock interview

training experience

Participation in Career Employment Preparation Program 

(No=0, Yes=1)

12. Career-related

subjects

16. Career-related

counseling

Table 1. Composition of major variables

13. work experience
17. Interview and

resume writing

14. aptitude test 18. job camp

15. career fair

19. Corporate 

Recruitment Information 

Session

취업 준비 비교과 활동 등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모두 긍정적이지 않다는 주

장도 있어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분석 결

과에서는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쏠림현상

과 관련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 대학 졸업자의 취업 결

정 요인을 파악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

어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III. Analysis process

연구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19년도 ‘대

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10] 자료를 활용, 해당연도 졸업

자 15,777명1)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

여 <Table 1>과 같이 독립변수를 선정하고 취업 성공 여

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후 SPSS 25.0 통계패키지

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청년 대학 졸업자 취업 성공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IV. Analysis results

2.1 Analysi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Table 2>는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

한 결과이다. 여성보다 남성이 1.4% 많았고, 졸업 학점은 

평균 3.57점이었고, 참여자 중 3.5 ~ 4.0 미만이 4,630명

(42.0%)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은 평균 25.1

세(SD=1.775)였고, 25세 미만이 8,191명(51.9%)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부모님 중 아버지의 학력은 4년제 대

학 졸업이 5,626명(35.7%)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

업이 5,455명(SD=34.6) 순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

학교 졸업이 7,529명(SD=47.7%)으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 졸업 4,040명(SD=25.6%) 순이었다. 연구참여자의 

거주지역 분포를 분석한 결과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6,804

명(43.1%)이었고, 비수도권 거주자는 8,973명(56.9%)으로 

나타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1) 2019년 당해년도 대졸자 중 만 22세~32세를 연구대상자로 분류하였고, 이들 중 결측과 이상치를 제외한 남성 8,000명, 
여성 7,777명의 응답을 분석하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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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don't know/no response 1,084 6.9

no education 35 0.2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277 1.8

middle School graduation 566 3.6

high school graduation 7,529 47.7

2-3 year college graduation 1,581 10.

4-year university

graduation
4,040 25.6

graduate school 665 4.2

parent's 

income

no response 4,080 25.9

1 million won less than 291 1.8

1 million won ~ 

2 million won less than
1,041 6.6

2 million won ~ 

million won less than
1,920 12.2

3 million won ~ 

4 million won less than
2,153 13.6

4 million won ~ 

5 million won less than
1,993 12.6

5 million won ~ 

7 million won less than
1,730 11.0

7 million won ~ 

10 million won less than
905 5.7

10 million won More than 734 4.7

no income 892 5.9

no parent's 38 0.2

parent's 

assets

no response 4,099 26.0

no assets 40 0.3

50 million won Less than 1,862 11.8

50 million won ~ 150 

million won Less than
1,878 11.9

150 million won ~ 300 

million won Less than
2,742 17.4

30 million won ~ 500 

million won Less than
2,544 16.1

500 million won ~ 1000 

million won Less than
1,595 10.1

1000 million won More than 962 6.1

no parent's (dying) 55 0.3

area of 

residence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6,804 43.1

non-metropolitan area 8,973 56.9

2.2 Analysis of employment success factors for 

graduates of youth university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수도권 청년 대학 

졸업자 취업 성공 요인은 연령, 부모 자산, 어학연수 경험, 

직장 체험, 면접·이력서 작성, SSAT 자격, 공모전 수상, 대외

활동, 이력서·면접 훈련이 취업 성공의 정(+)적 영향 요인이

었고, 직업심리검사, 졸업 전 구직활동, NCS 시험 준비, 외모 

관리는 취업 성공의 부(-)적 영향 요인이었다. 대학 특성은 

2~3년제가 4년제, 교육대보다 취업 성공 가능성이 컸다.

이는 개인 특성 중 성별이 남성보다 여성이 취업 성공률

이 높고, 부모 자산, 어학연수 경험이 취업 성공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대학 특성 요인을 살펴보면, 2~3년제 대학에 비교해 4

년제 대학의 취업 성공확률이 34.1% 감소하고, 교육대도 

27.5%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비교과 활동 중 직장 체험 경험, 

면접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은 취업 성공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직업심리검사는 취업 성공에 부(+)적 영향을 미치

는 결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활동 경험 중 졸업 전 구직활동은 취업 성공

확률을 74.4% 낮추고, NCS 준비도 80.6% 취업확률을 낮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 관리도 65.6% 취업 성

공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SAT 준비, 공

모전 수상, 대외활동, 이력서·면접 훈련은 취업 성공에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로지스틱회귀모형의 적합도는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 X2=5.613, df=8, p=.690으로 분석에 적합하였

다.

　variable B S.E
Exp

(B)
P

perso

nal

trait

age .100 .017 1.105 .000***

parental

assets
.051 .012 1.052 .000***

language

training

experience

.208 .087 1.232 .016*

univer

sity

trait

university -1.076 .350 0.341 .002**

university of 

education
-1.292 .344 0.275 .000***

Parti

cipati

on in 

career 

explor

ation 

progr

am

work

experience
.158 .066 1.171 .016*

occupational 

psychological 

test

-.183 .062 0.833 .003**

Interview and 

resume writing
.174 .076 1.191 .022*

Job 

prepar

ation 

activi

ty 

exper

ience

Job search

before 

graduation

-.296 .116 0.744 .011*

NCS -.216 .101 0.806 .033*

SSAT .350 .106 1.420 .001**

competition

award
.299 .103 1.349 .004**

outside

activities
.356 .104 1.428 .001**

appearance

management
-.421 .109 0.656 .000***

Resume and

interview

training

.566 .097 1.762 .000***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 School type*2-3 years

X2=5.613, df=8, p=.690

Table 3. Success factors for youth university graduates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to fi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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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Exp

(B)
P

perso

nal

trait

age .053 .016 1.055 .001**

parental

assets
.060 .012 1.062 .000***

univer

sity

trait

university -1.745 .300 .175 .000***

university of 

education
-2.125 .292 .119 .000***

Table 4. Employment Success Factors for Youth 

university Graduates in Non-Metropolitan Areas

Parti

cipati

on in 

career 

explo

ration 

progr

am

work

experience
.131 .061 1.140 .031*

occupational 

psychological 

test

-.131 .054 0.877 .014*

Interview and 

resume writing
.224 .063 1.251 .000***

Corporate 

Recruitment 

Briefing

-.149 .067 0.862 .027*

Job 

prepa

ration 

activi

ty 

exper

ience

Job search 

before 

graduation

-.296 .107 0.744 .006**

volunteer .303 .090 1.354 .001**

competition 

award
.258 .102 1.294 .012*

certificate -.199 .094 0.819 .034*

outside 

activities
.229 .108 1.258 .034*

appearance

management
-.385 .098 0.680 .000***

mock nterview .372 .090 1.451 .000***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 School type*2-3 years

X2=3.739, df=8, p=.880

한편, 비수도권 청년 대학 졸업자의 취업 성공 요인은 

<Table 4>와 같으며, 연령, 부모 자산, 직장 체험, 면접·이

력서 작성, 봉사활동, 공모전 수상, 대외활동, 모의 면접이 

취업 성공의 정(+)적 영향 요인이었고, 직업심리검사, 졸업 

전 구직활동, 자격증, 외모 관리는 취업 성공의 부(-)적 영

향 요인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대학 특성은 2~3년

제가 4년제, 교육대보다 취업 성공확률이 높았다.

즉, 연령이 높고, 부모 자산이 많으면 취업 성공확률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학 특성도 수도권과 마찬가

지로 2~3년제 대학에 비교해 4년제 대학, 교육대가 취업 

성공확률이 낮지만, 그 가능성을 비교하면, 4년제 대학은 

17.5% 감소하고, 교육대는 1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 중 직장 체험과 면접이력서 작

성은 취업 성공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직업심리검사는 

취업 성공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수도권 대졸자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비

수도권에서는 기업 채용설명회가 취업 성공에 부(-)적 영

향이 있다고 나타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와 차이를 보였다.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 준비 활동 경험 중 졸업 

전 구직활동과 외모 관리는 취업 성공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모전 수상, 대외활동은 취업 

성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경우 수도권 대학 졸업자

와 달리 봉사활동, 모의 면접이 취업 성공에 정(+)적인 요

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의 경우 취업 성공

확률을 81.9%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

라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로지스틱회귀모형의 적합도는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 X2=3.739, df=8, p=.880으로 분석

에 적합하였다.

V. Conclusions

청년 대학 졸업자 취업 성공 요인 분석결과 개인 특성은 

서울·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 연령, 부모 자산이 공통으로 

취업 성공에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졸업자

의 취업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

불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취득, 

학습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서울·수도권에서는 어학연수 

경험이 취업 성공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수도권 

취업 관련 요구가 비수도권에 비해 더 높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년~3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 성공 가능성이 4

년제, 교육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7]에서 

주장하는 전문 분야 취업 목표를 구체화하고 교육으로 접

근하는 전문대학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라는 해석을 지지

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선발 감소와도 관련이 있

다는 선행연구의 추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서울·수도권 졸업자 모

두 직장 체험 경험, 면접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경험이 있

는 경우 취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업심

리검사는 서울·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취업 성공을 낮추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심리검사가 현재 전공 및 진로

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진로 선택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험, 

기술 등의 활동 경험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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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활동 경험 여부는 서울·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모두 졸업 전 구직활동, 외모 관리는 취업 성공 가

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아니었다. 이와 달리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NCS 시험 준비가 취업 성공 가능성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7]과 같이 현재 

채용방식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전환되어 외모가 평

가 대상이 아님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서울·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NCS 시험 준비

보다 SSAT 시험 준비가 취업 성공 요인으로 밝혀진바 취

업처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추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업처를 목표로 하는 취업 지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모두 

공모전 수상, 대외활동이 취업 성공 요인이었고, 자원봉사, 

면접, 이력서 준비 등 취업에 필요한 직접적인 교육과 활

동이 취업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 대학 졸업자의 취업 성공 요인을 진로 탐

색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취업 준비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 경험, 수행 경험을 바

탕으로 분석하여 취업 성공 요인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

다. 향후 다양한 요인과 세밀한 분석을 통한 보완이 이루어

진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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